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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송유관 폭발로 원유 유출
걸프연안 따라 20km 기름띠 형성 … 악천후로 방제작업 난항

이란에서 송유관 파열사고로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해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반관영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부셰르주 항만도시 다이람에 위치한 부식된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다량의 원유

가 유출돼 걸프연안을 따라 길이 20km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됐다.

이란 환경청 관계자는 “송유관이 폭발한 후 원유가 유출돼 해안을 따라 기름띠가 형성됐으며 일부는 바다

쪽으로 8km나 뻗쳐져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얼마나 많은 원유가 유출되고 유출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 석유

부도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청 관계자는 폭풍이 부는 등 악천후 때문에 원유 방제작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40%가 걸프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원유 유출과 분쟁사태는 해상교통에 상당한 위협

을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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